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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ckground
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은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달리 기

본 발성 훈련보다 테크닉이나 연기 연습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

으며, 그 세부 전공에 따라 뮤지컬, 대중음악, 연기, 연극 발성으

로 세분화되어 처음부터 그 특성에 맞게 훈련하기도 한다. 따라

서 이들 학생들이 느끼는 발성의 어려움이나 제한점도 각기 다

양하기 마련인데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이나 연구는 부족한 편이

다. 본 연구는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대 구조 및 

발성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의 개별적 어려움을 기술한 후 이들

에게 음성 검사 및 성대 검사를 실시하고,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

구성된 발성 치료(성악 발성에 기초를 둔)를 실시했을 때 이들

의 성대 및 발성 특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며, 이러한 

훈련이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

을 주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.

Methods
경기도 소재 모 대학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학생 8명(남성 

4명, 여성 4명)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발성 치료 전 스트로보스

코피 검사 및 음향학적 검사, 공기역학적 검사, 음역대 검사를 

실시하였으며, 총 3회 발성치료를 실시하고 치료 후 같은 검사

를 실시하였다.

발성치료는 호흡 훈련(복식 호흡), 성대 접촉 강화 훈련, 

Back pressure ‘B’ phonation으로 구성되었으며 본원 발성치

료사가 실시하였다.

Results
발성 치료 후 음성 검사 결과를 치료 전 음성 검사와 비교한 

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는 특성을 보였

다.

4명의 피험자가 속한 첫째 그룹은 전반적인 음성과 관련된 

정보를 제공해줌으로서 긍정적인 자발적 피드백을 준 그룹이다. 

이들에게 검사를 통해 성대 진동 양상을 설명해주고, 본인의 음

역대를 파악하게 해주어 발성 특성에 대한 설명 및 전반적인 

정보를 제공해 주었다. 이런 설명을 통해 고음 발성의 어려움이

나 발성통, pitch break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

로 제공할 수 있었다. 

1명의 피험자가 속한 두 번째 그룹은 치료 후 향상을 보이지 

않았던 그룹인데 이 학생의 경우 성대결절을 보이고 있었고 발

성시 자신감 부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. 

세 번째 그룹은, 총 4명의 피험자가 해당된 그룹으로 치료 

후 향상을 보인 그룹인데, 치료 전 MTD을 보였던 남학생 1인이 

치료 후 향상 소견을 보였고, 치료 전 호흡량이 부족한 경향을 

보이던 여학생 3인이 발성 치료 후 성대 모양 향상 및 음역대가 

증가와 같은 소견을 보였다.

Conclusion
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뿐 아

니라 실용음악이나 대중음악을 전공하는 경우라도 성대와 발성

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본인의 특성 및 문제점을 

파악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.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

들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은 연기나 테크닉 이전에 기초 발성 

방법이나 심리적 어려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러

한 기본 발성 훈련이 세부적 장르에 따른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

들에게 기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음 발성 어려

움, 본인 성량 및 음역대 파악의 어려움 등에 대한 하나의 해결

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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